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히틀러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시대에 베를린에 살던 유대인들은 하루도 빼지 않고 신문을

읽었습니다 그런데 면 기사만 훑어보고는 신문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. 1 .

이를 이상히 여긴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.

왜 신문을 다 읽지 않고 버립니까?“ ”

면에 나야 할 사망 기사만 찾으면 되니까요1 .“ ”

아돌프 히틀러는 제 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2 .

히틀러는 술도 담배도 하지 않는 금욕적인 생활을 했고 채식 주의자였으며 개인생활은 아,

주 검소했습니다.

예술에 애착을 느낀 그는 특히 제 제국의 기념비로 남을 만한 공공건축물의 건립을 소원했3

습니다 그는 사치나 여성편력 또는 미식가로서의 기질은 전혀 없었습니다. .

그는 자신의 산장에 가서 사진사 의사 운전기사 비서들과 마음 편히 담소하는 것을 즐거, , ,

움으로 여겼습니다 이때의 화제는 대개 개 사육법 최신 유행 예술계의 이야기 개인생활. , , ,

의 사소한 사건 등 아주 다양했다고 합니다.

히틀러는 기억력과 직관력이 뛰어났고 사람 보는 눈이 있어서 우수한 인재를 적소에 배치,

하여 능력을 발휘시킬 줄 알았습니다 또 특정 인물의 지나친 권력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. 2

명 이상의 인물에게 같은 일을 배당하여 경쟁을 유발시켰습니다.

그러나 히틀러는 동방대제국의 건설 게르만족의 동방으로의 대규모 진출 열등한 민족의, ,

멸절 및 추방 등 시류에 역행하는 세계관을 고집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마침내 자

신도 파멸하고 말았습니다.

아무리 힘 있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원망을 사는 일을 한다면 그 권좌는 결코 오,

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.

누군가 나를 원망하고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?

달콤한 소금 김기연 생명의 삶 년 월 일< / ( 2002 1 21 )>

여러분의 가장 깊은 한숨을 아시는 그분을 만나십시오 더 깊은 묵상 제공..... .❦ ⌜ ⌟


